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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에고

● 수필가

● 저서: <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울었다>, <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>, 

                     <무지, 나는 나일 때 가장 편해>, <삶에 사람에 무뎌진다는 것>, <익숙해질 때> 등

그때는 정말이지 미래의 나에게 수없이 묻고 싶었다. 잘 살고 있

는 건지, 꿈은 이루었는지, 행복한지, 곁에 있는 사람들과는 변함

없이 잘 지내는지…….

당시엔 그저 공허한 속삭임에 불과했지만, 이제는 그때의 나에

게 얼마쯤은 답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. 솔직히 잘 살고 있

는지는 모르겠다고, 고민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고, 

꿈과 행복은 추상적이니 여전히 어렵고, 곁에 있는 사람들이야 

인연이면 남고 아니면 떠날 테니 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부디 

네 자신을 챙기라고.

투에고의 <나는 가끔 내가 싫다가도 애틋해서> 중에서

연연하지 않기를


